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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eisn’tmuchofdiscussionaboutsurveyoftraditionalKoreangardenwithaperspectiveofPungsu.Strictlyspeaking,

itisdifficulttolistthenamesofgardensinwhichPungsutheoryisapplied.Butitisnecessarytostudyindepth

theKoreangardeninmountaininrelationwithPungsu.Thereasonisasfollow;First,Pung-suandgardeningboth

reflectman’sresponsiveattitudeandapproachtowardnature.Second,selectingasiteforagardenrequiresaesthetic

eyestoconsidertheharmonywiththesurroundinglandscapeanditscompositions,wheretheperspectiveofPungsu

canplayasanimportantcomponentatwork.Third,Pungsùscomplementaryfunctionjustifiesthecorrelationbetween

PungsuandKoreangardens.GardenscanbeviewedasasolutiontocomplementnegativeelementsofPungsuonsite.

ThisarticletriestostudytherelationshipbetweenPungsuandKoreangardeninmountainintermsofPungsuaesthetics.

InKosanYoonSun-Do’sBuyong-donggarden,excavatedperspectivesofPungsuaestheticsarefellintotwocategories;

thespatialframebasedonPungsutopographyandthedimensionofenjoymentthroughvisualanglesbetweenessential

points.TheformercanbesaidasPungsutopographyasamentalimagewhichwasconstructedbyselectedpoints

andgivenPungsumeanings;thelatterisvisualanglesbetweenthosepointsbywhichmakeitpossibletoseeand

enjoyincomfortablesights.InsuchwaymakingandenjoyingBuyong-donggardenwithfullofPungsuorientedmeanings

andaesthetics,KosanYoonSun-Doenjoyedandsublimatedhisexperienceinnatureintoart.

KeyWords:KoreanGarden,Pungsu(風水),Aesthetics,KosanYoonSun-Do(孤山 尹善道),Buyong-dongGarden(芙蓉洞園

林),Gweomswae-dongGarden(金鎖洞園林)

국문초록

한국정원을 풍수적 시각으로 바라본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엄밀히 말하자면 풍수 이론이 적용된 정원을 

열거하기도 쉽지 않다.그러나 한국정원,특히 산수간에 조영된 전통원림을 풍수와 관련시켜 고찰해 볼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그 까닭은 첫째,풍수나 정원 모두 자연에 대한 인간 대응 방식 내지 태도의 산물이라는 점과 둘째,

입지와 차경상 주변 산수와의 어울림을 중시하게 되는 전통원림에서는 풍수적 안목이 유용하게 작용하였을 것이고 

셋째,보다 구체적인 증거로서 풍수의 비보적 처방에 정원 또는 정원적 요소가 직접적으로 다루어졌음에 기인한다.

이 글에서는 풍수와 한국정원과의 상관성을 풍수미학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고찰해 봄으로써 한국정원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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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의 동시대적 의미와 효용을 풍부히 하고자 하였다.구체적으로는 고산 윤선도의 부용동과 금쇄동 원림에 

구현된 풍수미학으로 풍수 형국에 입각한 공간 구도상의 틀과,각 요처들 간의 시각구도에서 발견되는 감상 차원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전자는 보길도 섬 전체의 형국을 읽으면서 핵심 요처를 찾아내어 풍수적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서 

심적 이미지로서의 풍수형국이고,후자는 각 요처에서 주변을 보다 편안한 시선으로 감상하도록 해주는 차경과 

관련된 시각구도이다.그렇게 탁월한 안목으로 풍수적 의미망과 미학 가득한 정원 부용동을 조영하면서 고산 

윤선도는 아름다운 자연 속 체험을 예술로 승화시켰다고 할 수가 있다.

주제어:한국전통원림,풍수,미학,고산 윤선도,부용동,금쇄동

Ⅰ.들어가며

1. 풍수
1)로 한국전통원림

2) 읽기 

풍수 시각에서 한국 전통원림을 다룬 논의는 그렇게 풍부하

지 않다.그런 시각이 등장한 것도 근래에 들어와서의 일인 듯

하다3).엄밀한 의미에서 풍수 이론이 적용된 정원을 열거하기

도 수월해 보이지 않는다.그나마 논의조차도 대체로 풍수가 

정원 조영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는 선의 포괄적 주장 정

도가 더러 보일 뿐이다.아마도 그 까닭은 풍수와 정원이 갖는 

다른 속성에서 찾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풍수가 주로 집과 묘

지를 위한 입지와 좌향을 다루는 술법이라면,정원술은 특정 

장소에서의 공간을 구성하고 경관을 연출하는 기술이라 할 수 

있다.풍수나 정원 둘 다 특정 장소의 환경 조건에 입각한 특수

해적 해법을 지향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하지만 정원은 그 

구성요소의 선정이나 배치 등에서 다분히 작정자나 소유자의 

개성과 주관적 심미안에 의존하므로 조영 근거를 객관화시켜

서 풍수 원리 등의 논리적 시각만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

기 마련이다.그것은 풍수지리가 땅이 지닌 생기를 읽어 내어 

사람이 살거나 묻히기에 적합한 땅을 찾는,다분히 생존과 직

결된 필수적 필요의 처방이라면,정원은 삶의 의미와 여유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일종의 잉여적 욕구의 산물이라

고 봐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생존에 필요하거나 중요한 원리

들을,여유와 한적을 추구하는 정원 속에다 그대로 적용하기에

는 아무래도 무리라고 봐야할 것이다.또한 인간의 심미적 감

성과 감각적 지각에의 호응을 중시하는 정원의 특성 자체도 풍

수가 지향하는 기본적 가치와는 분명히 거리가 있다.그와 아

울러 아득히 먼 주산에서부터 이어지는 주변의 지형지세와 물,

그리고 바람의 관계를 따지는 풍수원리를 그대로 적용하기에 

정원은 우선 그 공간적 크기가 너무 작다.그럼에도 한국 전통

원림을 풍수와의 상관성에 주목하여 고찰하고자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그 연유는 다음과 같은,둘 사이의 각별한 연관성에

서 찾아 볼 수가 있다.

첫째는 풍수나 정원 모두 자연에 대한 인간의 대응 방식 내

지 태도의 산물이라는 점이다.그 구체적 동기나 필요,기대 효

용 등에는 차이가 있겠으나,풍수나 정원 둘 다 자연을 이해하

고 인간에게 유리한 방향의 적응 방식을 찾으려 한다는 점에서

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그것은 기본적으로 자연에 대한 이

해나 시각,그리고 접근 방식과 태도 등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같은 출발지점을 가지면서,궁극적으로는 자연과의 조화를 통

한 가치를 추구한다는 동일한 지향점을 갖는다.다만 풍수가 

기,에너지,힘,미기후의 조절 등을 중시한다면,정원은 아름다

움,감성,생동감 등을 추구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한국 전통원림에서 풍수가 각별한 두 번째 사유는 그것의 특

수성에 기인한다.한국전통 원림은 특정 대지 내로만 한정되기 

보다는 주변 자연과 유기적으로 열리고 확산되어 교호함을 지

향한다.그것은 공간적으로는 담으로 둘러싸인 갇힌 땅의 스케

일을 넘어서는 광활함이고,의미상으로는 주변 자연,특히 산과 

물과 바람과의 적극적인 관계맺기이다.특별히 한국 전통원림

에서 풍수적 의미로 중요하게 해석될 수 있는 것으로 필자가 

주목하는 부분은 입지 선정과 차경(借景)이다.조선조 정원의 

한 특징적 유형으로서 산지에 위치한 원림은 애당초 입지 위치

의 선정이 대단히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대체로 주변 자연

의 전체적인 지형과 경물의 포치,그리고 그에 따른 경관 구조

를 감안하여 입지가 결정된다.한국 전통정자는 이 같은 입지

선정상의 특장이 집약되어 가장 잘 드러난 곳이다.정자가 놓

인 곳은 대개 주변에서 우둑 솟아 돌출된 돌혈(突穴)지점으로

서 주위의 빼어난 경치를 감상하기에 가장 적절한 자리이다.

동시에 정자가 덧붙여짐으로써 그 경치의 효용은 배가된다.그 

곳에 앉아 내 정원 안의 경물은 물론,담장 너머 저 멀리에 있

는 아름다운 경치까지 감상할 수가 있으면서 동시에,바깥에서 

볼 때 정자가 일종의 경관 포인트가 되어 경치를 더욱 돋보이

게 하는 것이다.이 같은 정원 입지와 차경에는 기본적으로 그 

땅 만이 아닌,주위의 전체 산수의 어울림과 경관 구성까지를 

고려할 수 있는 안목이 요구된다.바로 이 대목에서 풍수적 시

각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필자는 추정한다.

풍수와 한국정원과의 관계를 따져볼 수 있는 세 번째 근거는 

풍수의 비보적 처방과 관련된 부분이다.풍수적 처방의 하나로 

정원 또는 정원적 요소를 조성하고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보길도 부용동의 세연지 정원이나 해남 연동리의 마을

숲과 백련지는 그 좋은 예라 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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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처럼 한국정원,특히 산수간에 조영된 원림 중에는 풍수

적 사유가 짙게 담겨 있거나 구체적인 풍수이론의 현장이기도 

한 경우가 적지 않다.한국 전통원림의 미학을 풍수시각으로도 

이해할 여지가 없지 않는 것이다.

Ⅱ.풍수미학 시론

1. 풍수미학의 탄생

우리는 손상되지 않은 국립공원의 자연미에서부터 도시 내

의 상업적 경관과 버려진 산업시설에 이르기까지 주변의 모든 

환경을 일상적으로 경험(Bell,1999;66)한다.그리고 그 경험은 

통상 미학적 차원으로까지 이어진다.풍수미학4)이라는 다소 생

소한 개념어의 성립근거는 미학이 갖는 이 같은 일상 속에서 

지각되는 감성적 차원과의 깊은 관련성(Bell,1999;64)에서부

터 찾을 수가 있다.현실 속의 실체 자연이 하나의 예술 장르로

서 풍경이 되는 과정에는 인간의 정신적 의식작용이 개재되어

야 하는(Clark,1979;viii)것과 마찬가지로,풍수미학 역시 인

간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형성된다.산과 물,그리고 인간 삶의 

공간양식들이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의식과 반응됨

으로써 풍수미학이 탄생하는 것이다.그것은 여행이나 등산 등 

일상생활을 벗어난 상황에서 풍경미가 성립되는 것(민주식,2001;

12)과 대비된다.환경에 대한 미적 반응으로서 풍경미가 실생

활과 분리됨으로써 성립되는 데에 반해,풍수미학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유효하게 작용하는 것이다.마을 입구에 비보의 일환

으로 조성된 마을숲이나 연못 등은 풍수적 원리에 입각해 조성

된 공간이면서 주민의 일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삶의 현

장으로서 적극적인 실천행위 -조성,이용,관리,보존 등의 산

물이기도 한 것이다.다만 많은 경우,풍수는 구체적인 행위를 

직접적으로 작동시키기 보다는 심리적 인식과정에 작용함으로

써 그러한 행위를 실천하도록 하는 동인으로 작용한다.환경이 

하나의 정신적인 존재로서 인식될 때 성립된다는 점에서 풍수

미학은 풍경미와 궤를 같이 한다.

일반적으로 미학이 예술 및 자연의 미적 현상 일반을 대상으

로 한다(백기수,1971;9)고 보면 풍수미학은 특별히 정주환경

을 둘러싼 주변 자연에 대한 풍수적 시각에서의 미적 차원에 

관한 문제라 할 수가 있다.생존에 유리하고 안전하며 농업생

산에 적합한 환경을 찾아내고 구축하려는 것이 풍수의 일차적

인 목적이라면,보다 안정적이고 쾌적한 환경 구현은 풍수가 

가져다 주는 또 다른 효용으로서 풍수미학 모색의 바탕이 된다.

풍수로 얻게 되는 안정과 쾌적성은 생태 등의 과학적인 근거와 

연관되거나 시각을 중심으로 하는 심미적 차원이기도 하고 때

로는 심리적인 영역까지도 아우르는 등 다양한 차원에서 작용

한다.산세의 짜임과 물의 어울림은 음과 양의 조화를 추구하

는 심미적 소산이면서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맺기를 통해 쾌

적성을 확보하고자하는 과학적 사고의 산물인 것이다.풍수란 

과학과 예술 사이에 있는 그 무엇(최창조,1992;20)이라는 주

장 역시 실용과 미학이라는 풍수의 양면성을 함축적으로 잘 드

러내어 주고 있다.예술로서 산수화를 모방에 의한 자연미 추

구의 산물로 간주하자면,풍수는 자연미에서 나아가 비가시적 

형이상학적 가치(생기,발복 등)를 찾고자 한다는 점에서 자연

미보다 상위의 개념으로도 볼 수 있다5).여기서는 풍수미학을 

풍수원리 속에 담겨 있는 미학,또는 그 원리를 통해 구현되는 

미적 차원과 그에 의한 미적 양상의 문제로 정의하고자 한다.

2. 풍수미학의 구성

풍수미학은 형식과 내용,두 가지로 나누어 고찰해 볼 수 있

다.풍수가 허여하는 형식미는 풍수 형국을 이루는 산수 경물 

개별 혹은 그들의 집합체가 갖는 형식에서 감각적으로 맛볼 수 

있는 아름다움이다.굽이치며 흐르는 물줄기나 산 능선의 유장

한 선의 미,우뚝 솟은 주산봉우리의 당당한 자태에서 오는 장

중함,마을 입구를 감싸고 막아선 바위의 모양이나 크기에서 

느끼는 아름다움이나 폭포수에서 감지되는 물소리와 물보라의 

감동 등이 바로 그것이다.앞에서 말한 조화,균형,그리고 올려

다 보거나 내려다 보는 조망에서 맛보는 시각적 안정감 역시 

풍수미학의 중요한 형식미가 된다.그에 반해 풍수미학의 비형

식적 미 즉,내용의 미는 풍수적 시각으로 얻어지는 상징이나 

의미에 관련된 미적 차원을 말한다.풍수의 물형론(物形論)은 

산세의 물적 형식에 의존하는 것이기는 하나,궁극적으로는 인

식되는 상징이나 의미 등을 주로 다룬다.형상으로부터 유추되

는 대상은 추상화된 상징으로 가득한 은유의 세계이다.그것은 

보는 이의 직감 내지 주관적 해석을 통해 의미를 획득한다.‘형

상-유추대상-의미’로 이어지는 과정은 형이상학적이면서도 감

각적이다.물형론은 산수의 물적 형상에 대한 심미적 교감의 

산물인 것이다.

결국 풍수미학은 풍수를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형식적 구성

체계에서 감지되는 시각 중심의 미학과,그 이면의 형이상학적 

이념이나 가치에 닿아 있는 내용상의 미학으로 나누어 고찰해 

볼 수 있다.풍수에서 읽을 수 있는 경관적 특질이나 시각적 미 

등이 전자에 해당된다면 상징적인 미나 윤리적 미,그리고 생

태적 미는 후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3. 풍수미학 고찰의 관점

미학적 관점에서 주목해 볼 수 있는 풍수의 가치는 조화,균

형,통일,시각적 안정감,그리고 완전성의 추구이다.풍수에서 

조화는 음양의 조화,오행기간의 조화,그리고 천지인의 조화를 

말하는 바(조인철,2008;63),“땅과 생명체가 서로 맞는,조화

를 이룰 수 있는 터를 구하고자”(최창조,2000;27)하는 일은 

풍수의 가장 기본적인 지향점이기도 하다.비슷하게 풍수는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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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조산-주산-안산’으로 이어지는 산세의 높낮이와 흐름,그

리고 그것들의 좌우 포치에 있어서의 균형을 지향한다.좌청룡 

우백호로 둘러싸는 주변 산세는 자체로서 좌우 비대칭적 균형

을 유지하면서,그 안의 터전과는 수직과 수평으로 대비되며 

균형을 이룬다(그림 1참조).풍수가 지향하는 명당은 대체로 

산과 물이 적당한 크기 비례 속에서 교차하는 중류가 많으니 

이 역시 산과 물 사이에 적절한 조화를 추구한 결과라 할 수 

있다.다분히 내면적이면서 정적인 미로서 조화는 역동적이고 

대비되는 균형을 통해 심화되어 유기적인 통일감으로 이어진

다.물적 대상이 유기적 통일감이나 통일 속의 다양성을 지니

고 있다면 미적으로 좋은 것(Carlson,2000;29)이란 관점에서 

보면 풍수가 지향하는 것은 정확하게 미적 범주로 간주할 수가 

있다.한편 시각적 안정감은 풍수 형국 내에서 지각되는 위요

감과 주요 지점들 간의 시각적 상관성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차

원이다.풍수로 구하는 궁극적 요처,곧 명당은 사방이 산으로 

아늑하게 둘러쳐진 가운데 적당히 높은 지점에 위치한다.좌청

룡과 우백호로 둘러싸인 그 곳은 강한 위요감이 확보된다.또,

적당히 높은 지점이니 풍수 형국 내에 포치된 주요 지점들을 

편안한 시선으로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다.그럼으로써 그 자리

는 주위와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전체를 지배하듯 

관할할 수 있는 거점이 되는 것이다.풍수란 결국 조화나 균형,

안정감,그리고 통일 등을 통해 달성되는 완전성의 추구,곧 자

연환경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미적 지향이나 실

천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풍수미학 시론으로서 이 글은 주로 전자의 시각에서 고산 윤

선도가 조영한 부용동과 금쇄동 원림에 구현된 풍수미학 읽기

를 시도해본 것이다.구체적으로는 풍수를 통해 구현된 미학을 

공간 구조 및 조영상의 틀로서 심상 구도의 형성이라는 차원과,

그에 의해 구축된 전체 공간구도상의 균형과 조화,그리고 그 

안의 각 장소간 시각구도의 안정성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해 보

기로 한다.그리고 그러한 풍수적 해법을 통해 달성된 효용의 

그림 1. 풍수 형국의 균형미. 대체로 풍수 형국은 좌와 우, 전과 후 

등에 있어서 비대칭적 균형을 이룬다
자료:감여도 40,41項 위에 연구자 작도

즐김,곧 향유를 함께 고찰함으로써 풍수미학의 실효적 의미까

지 해석해 보고자 한다6).

Ⅲ.풍수미학으로 고산 윤선도 원림 읽기

1. 풍수현장으로서 고산 윤선도 원림

조선 최고의 시인으로 알려져 있는 고산 윤선도는 실로 다재

다능한 인물이었다.그는 평생 소학에 심취하여 삶의 신조로 

삼았으면서도,그는 한문시조와 국문가사를 음악과 함께 즐기

며 예술적 삶을 살았다.엄격한 유자의 울타리를 넘어 자유로

운 예인으로서의 삶의 영역까지도 기꺼이 즐겼던 것이다.뿐만 

아니라 그는 천문,지리,역법,의학,공학 등의 자연과학에도 

탁원한 지식과 안목을 갖추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인문과 

예술,그리고 자연과학을 넘나든 그는 가히 다재다능한 인물이

었던 것이다.그의 삶의 족적에서 특별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영역은 풍수이다.이론과 실전을 겸유한 풍수가로서 고산(문영

오,2001;477)은 정조가 도선에 비견되는 최고의 감여가(堪輿

家)로 인정할 정도로 조선 풍수사에서 중요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7)
.실제로 고산은 효종 사후에 장지를 고르는 간산(看山)

임무를 수행한 적이 있다8).뿐만 아니라 보길도를 찾아내어 자

신의 은거지로 삼은 것이나,금쇄동을 발견하여 정원을 만든 

과정에도 그의 풍수가로서의 탁월한 안목을 확인할 수 있다.

해남 금쇄동과 보길도 부용동은 고산이 조영한 원림 중에서 

풍수적 의도가 가장 강하게 적용된 현장이다.산꼭대기(금쇄동)

와 섬(부용동)이라는 예사롭지 않은 지리적 입지를 굳이 자신

의 정원으로 선택한 데에는 그의 풍수가적 안목이 강하게 작용

하였다.금쇄동을 처음 발견하고 나서 그가 감동에 겨워 쓴 수

필 <금쇄동기>에는 그 곳의 가치를 풍수적 시각으로 읽어내었

다는 사실이 잘 드러나 있다.그가 풀이한 금쇄동의 풍수적 의

그림 2. 회룡고조형으로서 금쇄동의 풍수 구도
자료:유가현 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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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보길도의 풍수형국 크고 작은 봉우리들이 가운데 부용리 

골을 둘러싸고 있어 전형적인 연화부수형(蓮花浮水形)의 형국을 이

룬다

자료:유가현 작도

미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하나는,계곡 너머 길게 휘

감고 있는 병풍산을 거쳐서 멀리 대둔산까지 이어지는 긴 지맥

의 흐름을 회룡고조(回龍顧祖)의 형국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

이고,다른 하나는 지형적 관점에서 주변보다 높은 지점인 그 

곳의 풍수적 의미로서 “미록 만길 위에 북을 향해 있는 곳이나 

팔방(八方)의 바람이 들지 않아 비록 천지가 흔들릴 즈음에도 

먼지 같은 것이 없는 길지9)”라는 것이다.전자가 주변 산세의 

흐름에 입각하여 지형지세 맥락으로 읽어낸 풍수형국이라면,

후자는 풍수적 시각에서 미기후상의 이점을 지닌 명당으로서

의 장소 해석이다.

보길도 부용동 역시 고산의 풍수가로서의 빼어난 안목이 숨

김없이 발휘된 현장이다.고산이 보길도를 풍수적 관점에서 바

라보았다고 할 수 있는 근거는 그 자신이 직접 지은 부용동이

라는 이름과 그의 글에 잘 드러나 있다.특히 부용동이라는 이

름은 그가 당초 제주도로 들어가려던 길에 잠시 들려다가 산수

가 예사롭지 않음을 보고 섬에서 가장 높은 격자봉에 올라 섬 

전체 형국을 읽고서 지은 이름이다.크고 작은 산봉우리가 섬

의 사방을 에워싸 마치 물위에 떠 있는 연꽃처럼 보인데서 부

용(芙蓉)이라 이름을 지은 것이다10)(그림 3참조).자신이 찾

아낸 섬에다가 연꽃이 지닌 상징적 의미11)를 투영함으로써 그 

곳을 이상적인 길지로 간주하고자 한 것이다.그리하여 그는 

평생에 걸쳐 그 곳을 자신이 꿈꾸는 이상적 경지로 만들고자 

애썼다.그 결과는 섬 전체를 대상으로 한 호방하면서도 열린 

구도의 공간 조영으로 나타났다.즉,자신의 해박한 풍수가적 

식견으로 격자산 자락 혈처와 섬 내 요처를 찾아내어 자신의 

거처인 낙서재(樂書齋)와 각 장소별 적절한 유형의 정원으로 

조영함으로써 섬 전체를 자신의 거대한 정원화한 것이다12).

2. 고산 원림의 풍수미학

1)심적 이미지로서의 풍수형국 틀과 감각적 장소설계

부용동이라는 이름 짓기나 낙서재⋅조산⋅동천석실⋅세연지 

등의 포치는 보길도의 실체 환경에 대한 풍수적 의미화로서 고

산이 읽어내어 구축한 풍수 구도의 핵심이다.그러나 이들 장

소는 특정 장소에서 한꺼번에 조망할 수가 없다.모두 분산된 

다른,그 장소만의 고유한 시선을 갖는 셈이다.그러니 보길도 

섬에서 이들 장소를 찾아내어 풍수적 해석에 입각한 조영행위

를 한 고산은 적어도 다른 두 개의 시선을 겸비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그 하나는 전체 형국을 읽으면서 핵심 요처를 

찾아내어 풍수적 의미를 부여하는 시선이고,다른 하나는 개별 

요처에서 적절한 장소 만들기에 필요한 시선이다.전자는 풍수 

형국에 의한 구도를 형성하는 것으로 고산의 풍수가적 안목에 

의해 구축된 마음 속 이미지로 존재한다.필자는 이를 심적 이

미지,곧 심상(心象)으로서의 ‘풍수 형국 틀’이라고 칭하고자 

한다.이 심상 틀은 보길도 섬 전체를 정원으로 가꾸어 나가고

자한 고산이 마음으로 작성한 일종의 종합계획구조도로서,전

체의 공간 구조를 짜고,각 장소의 성격과 의미를 개괄적으로 

정해 나간 기본 골격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그림 4와 5참조).

부용동 전체의 공간 배치에 대한 개념적 구도와 각 장소에 대

한 개략적인 성격 및 의미 등은 이 틀의 중요한 구성내용이었

을 것이다13).여기에는 고산의 풍수가적 안목뿐만 아니라,땅과 

주위 환경에 대한 만능인 수준의 해박한 지식과 독창적인 사고

가 모두 집약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동시에 그것은 앞에서 말

한 산점투시형 시선에 입각한 통시적이며 다시점적인 이해와 

감상을 기반으로 하여 형성되고 작동되었을 것이다.그러면서 

그 틀은 시간과 상황,또는 단계별 작업 진행에 따라 변하거나 

진화해 나가기도 하였을 것이다.예로 후에 아들 학관이 주도

한 곡수당은 고산의 당초 구도에는 없었으나,추가 또는 변경

되어 그 틀 속에 수용되었을 것이다.이와 같은 이 틀의 통합적

이면서 과정적인 성격과 작동방식은 동시대의 설계 패러다임

과 비견하여 주목할 만한 점이다.

이에 반해 후자는 각 장소 고유의 의미나 장소미학을 구체화

하는 작업으로서,그의 심미적 감각에 의한 장소 만들기라 할 

수가 있다.이 장소 만들기에는 자연환경에 대한 고산의 해박

한 과학적 지식과 예술가로서의 창의적인 사유,그리고 그의 

섬세한 미적 감각이 여지없이 동원되었을 것이다.더불어 고산

이 읽고 이해한 부용동의 풍수적 의미망 역시 여기에 기본적으

로 깔려 있었을 것임은 물론이다.결국 풍수는 고산이 원림을 

조영하려는 데에 있어서 창조적 동인(動因)내지 근거로 작용

그림 4. 부용동 원림의 시각 및 심상 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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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고 할 수가 있다.

세연정의 경우,부용동 전체 유역에서 흘러내린 주계류 옆 

작은 개울가를 택해 흐르는 물을 막은 못(계담 溪潭)과 인공 

연못을 나란히 만들고,연못을 파면서 나온 흙으로 동산을 둘

러 정원으로 만든 곳이다.세연지가 부용동으로부터 흘러내려

온 주계류가 아닌 2차 지류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세

연지를 비보로 보는 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하지

만 세연지의 위치가 외수구 요처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그 곳에 

조성된 수공간이 상류측으로 부터 흘러내려와 바다로 빠져나

가는 물과 습기,그리고 공기 등의 기운을 잡아줄 수 있다는 점

에서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14)
.또한 세연지를 판 흙으로 쌓

은 언덕 위에 조성한 숲은 그 자체로 외수구의 비보림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땅을 파 만든 연못과 흙

을 쌓아 만든 동산 숲 둘 다가 풍수적 비보책이라 할 수가 있

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부용동의 풍수 형국 틀과 이들 각 장소의 풍수적 

의미는 주변 자연환경과의 의미상의 관계맥락을 이해하는 중

요한 열쇠이기도 하다.즉,부용동의 풍수 형국 틀과 각 장소의 

풍수적 의미망에는 부용동에 대한 고산의 풍수미학적 심상 세

계가 반영되어 있다.달리 말하자면 우리는 그와 같은 풍수적 

의미맥락을 이해함으로써 고산이 부용동 원림을 조영하면서 

당시 지녔을 심미적 세계,곧 그의 의경(意境)을 엿볼 수가 있

는 것이다.

2)지형 구도와 포치 – 균형과 조화 

부용동은 섬 가운데 계곡부 부용리를 중심으로 높고 낮은 산

봉우리가 사방으로 빙 둘러져 있는 형국이다.가장 높은 봉우

리인 격자봉 아래에 주거처 낙서재를 앉히고는 섬 내 주요처를 

골라 각기 다른 정원을 만들어 즐긴 것이다.부용동 풍수형국

의 중심축은 격자봉-낙서재-조산-동천석실-안산으로 이어지

는 선이다.혈처 낙서재는 석전(石田)과 하한대(夏寒臺)를 각각 

내청룡과 내백호로 하면서,다시 뽀래기재에서 선창리재로 이

어지는 능선과 광대봉측 능선을 각각 외청룡과 외백호로 거느

리고 있는 형국이다.이들 풍수상 형국은 엄정한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지는 않은 채 각기 다른 높이와 거리를 유지하고 있

으면서,전체적으로는 적절한 균형을 이룬다.주거처 낙서재에 

서면 좌측으로 석전이,우측으로는 하한대와 혁희대가,그리고 

정면으로는 안산이 가시권에 들어온다.산봉우리와 산줄기로 

전후좌우가 둘러싸여 있고,전체 부용리 들판과 계곡을 한 눈

에 조망할 수 있는 지점에 낙서재가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지

형상 적절한 위요와 조망 입지상 안정된 구조가 확보된 지점인 

것이다.그와 아울러 낙서재 좌우 계곡에서 발원한 물은 건너

편 계곡 낭음계의 물과 합쳐져 명당수를 이루며 동측(황원포

쪽)으로 흐른다.하한대 아래와 세연정 앞에서 좁아진 지형은 

각각 내수구와 외수구를 이룬다.비록 작은 섬 안이지만 산과 

물,능선과 계곡이 적절히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그림 5. 부용동 풍수형국의 구도 – 지형지세의 균형과 조화 

다.이 같은 형국은 ‘지기(地氣)가 영숙(靈淑)하고 수석(水石)이 

기절(奇絶)한’15)보길도의 수려한 경관과 더불어 부용동을 최고

의 명당으로서 부족함이 없게 해준다.각 요처에 포치된 낙서재,

곡수당,동천석실,세연정은 풍수적 의미망을 유지하면서 전체 

형국상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되어 있다(그림 5참조).

3)풍수 형국에 의한 시각 구도 -안정성

인간이 장소에 살고 있다는 것은 그 장소의 ‘상(像)’에 둘러

싸여 있음(민주식,2001;27)을 의미한다.부용동은 격자산에

서 시작하여 안산으로 이어지는 보길도의 산수를 ‘상’으로 하는 

장소로서,각 요처에 조성된 정원은 그 ‘상’을 가장 효과적이면

서 극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맥점이라 할 수 있다.부

용동 원림의 감상방식은 이중적 구도로 해석 가능하다.즉,낙

서재와 곡수당,동천석실,그리고 세연지 등을 오가는 동선에 

의한 동적 체험이 전체 원림 영역 차원의 감상방식이라면,각 

장소별로는 특별한 경관요소와 시선구도를 지닌 정적 감상의 

구도가 중시되는 것이다16)
.주목할 만한 사실은 각 장소에서의 

주요 경관요소나 지점과의 시각구조를 분석해 보면 현대 경관

이론과도 잘 부합된다는 점이다.

부용동에서 의미나 심상 구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곳은 낙

서재이다.그 곳에서는 눈을 약간 들었을 때 보이는 동천석실

에서부터 시선 바로 아래로 부용리 너른 들판과 조산까지가 편

안한 시각 범위 내에 들어온다.배면에 해당되는 격자봉과 수

리봉을 제외한 주위 주요 봉우리와 능선이 앙각 10도 이내로 

아늑한 위요감을 형성하면서 조산,곡수당,낭음계,동천석실을 

포함하는 부용동 전체가 상하 5도 이내의 편안한 시각 안에 들

어오는 것이다.낙서재에서 조망되는 다른 주요 지점–석전,하

한대,혁희대 등으로의 시선에도 이 같은 안정된 시각구도는 

그대로 발휘된다.결국 고산은 주봉인 격자산을 뒤로 두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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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청룡․우백호로 위요된 아늑하면서도 당당한 곳에 자신의 

거처를 마련함으로써 섬 전체 영역을 관장할 주인으로서의 위

상을 확보한 것이다.그 곳은 부감 영역,곧 부용리 들판을 한 

눈에 내려다보면서 앙각 영역,곧 섬의 주요 산 능선으로 위요

되는 형국을 제대로 감지할 수 있는 곳이다17)
.다른 차원에서의 

그림 6. 동천석실에서의 부감 영역

그림 7. 낙서재 입지– 위요와 시각구도
자료:작도 김도훈

그림 8. 동천석실의 시각구도 부각 10도 내에 낙서재/곡수당/조산 등 중요 영역이 다 들어온다 해발고도는 현지에서 GPS 측정치를 적용함
자료:유가현 작도

조망과 은둔18)을 담보해 줌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확보해 주

는 시각구조 상의 요처인 것이다.말하자면 낙서재는 지형에 

의한 안정감 속에서 열린 조망을 즐길 수 있는 최적 입지의 

주거처로서,절해고도 육지와 떨어진 섬 안 작은 왕국의 주인

으로서의 당당한 존재감을 실감케 해주는 곳인 셈이다(그림 

6,7및 표 1참조).

반면,동천석실은 부용리 골 전체영역을 조망할 수 있는 지

점으로 풍수에서 말하는 관산점(觀山點)에 해당되는 곳이다.

석실이나 차 바위 등 동천석실 주변 어느 곳에서든 부각 10도 

내에 낙서재와 곡수당,조산 등을 포함하는 부용리 주영역이 

한 눈에 다 들어온다.뿐만 아니라 석실에서 상하좌우로 눈을 

조금만 돌리면 그 시야범위는 격자봉 능선 전부와 부용동 골 

전체 영역을 포용한다.가장 중요한 대상인 낙서재와 곡수당,

그리고 조산은 정확하게 부각 5도 이내에 들어온다.일반적으

로 내려다 보는 시각(俯角)이 10도 이내일 때가 인간에게 가장 

편안하다는 이론19)에 비추어 보면 동천석실이 갖고 있는 이 같

은 시각구도는 풍수적 의미를 떠나서 인체공학상으로도 유의

할 만하다.낙서재나 동천석실이 지닌 이 같은 시각적 이점은 

풍수 길지 부용동에서 의미나 공간 지리상으로 핵심이 되는 장

소로서의 공간 위상(位相)20)을 잘 드러내 주는 단면이라고 볼 

수 있다(그림 6,7,8,9및 표 1참조).

표 1. 낙서재의 시각구도 – 주요 조망점과 시선각도

낙서재에서의 

시선축

주요 조망점

(고도,m)

시선각도

(°)

직선거리

(m)

뽀래기봉
뽀래기봉(375) 앙각 7 2,550

낭음계(120) 앙각 2 1,500

안산

안산(283) 앙각10 1,220

동천석실(111) 앙각 3 855

조산(55) 부각 3 395

혁희대
혁희대(113) 앙각 8 420

곡수당(50) 부각 5 170

격자봉* 격자봉(425) 앙각 16 1,200

수리봉* 수리봉(407) 앙각 19 980

*는 낙서재에서 뒤쪽으로 보는 시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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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부용동의 관산점에 해당되는 동천석실에서의 조망 주산인 격자산에서부터 시작되어 광대봉과 망월봉으로 이어지는 산줄기의 흐름과, 

‘섬 안 산중’이라고 했던 부용리 들 전체가 한 눈에 조감된다 중앙 나지막한 조산과 그 뒤 격자봉 아래에 낙서재 위치가 정면으로 보인다 

4)풍수미학의 향유

고산 시가작품들 대부분의 배경이 풍수설의 검증을 거쳐 마

련된 공간구조(문영오,2001;506)라 할 만큼 고산 시가문학은 

그가 탁월한 풍수가적 안목으로 찾아낸 자연경승에 힘입은 바

가 크다.<어부사시사>와 <산중신곡>의 산실인 보길도와 금

쇄동이 그 대표적인 풍수 현장이었다.풍수에 의한 심상 틀에 

따라 포치하여 조영한 정원 부용동에서 고산은 오래 머물며 한

껏 즐겼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21).그것은 단순히 보기에 좋거나 

용도에 적합하다는 식의 실용을 넘어서 정신적 차원에까지 닿

아있는 즐김이었다.고산 원림에서 구현된 풍수미학의 총체로

서,자연과의 완전성 추구는 고산의 삶과 족적으로 해석해낼 

수가 있다.그의 시와 행장에는 자신이 구축한 원림 속에서 자

연과의 조화로운 만남을 지향하며,거리낌 없이 즐긴 흔적이 

곳곳에 숨김없이 드러나 있다.동방의 명승 삼일포보다도 빼어

난 보길도22)
는 그가 풍수 안목으로 구축한 원림들을 갖추면서 

부용동이라는 이름처럼 이상적인 길지가 되었다.부용동을 “조

화옹이 만든 듯 분방하면서도 자유롭고,하늘이 내리신 십리의 

봉호(蓬壺)”와 같은 곳이어서 “신선처럼 살기에 족한”23)곳이

라 간주하며 흡족해 하였다.풍수 안목으로 찾아낸 길지 보길

도는 그의 풍수적 해석과 처방을 통해 최고의 이상적 길지 부

용동으로 자리매김하게 되고,그런 이상적 경지 속에서의 자족

하는 삶을 그는 마음껏 누렸던 것이다.자신의 심미안에 맞는 

장소를 찾아내어 정원으로 조영함으로써 한껏 고양된 만족감

은 그의 예술적 성취로 전이되었음직하다.특별히 고산의 작품 

중에서 그의 풍수가적 면모가 드러나 있는 것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장재도(藏在島)>
24)

작은섬산의궁궐인데 小島當山闕

그이름도갈무리하는섬이라네 其名藏在曰

숨겨둔게무슨재물이던가 藏在問何財

맑은바람과밝은달이라네 淸風與明月

장재도는 황원포 바로 앞에 위치한 섬이다.낭음계에서부터 

내려온 계류가 바다로 흘러나가는 출수구 앞에 위치하고 있어 

일종의 방패막 구실을 하고 있다.원진수(元辰水)가 곧바로 빠

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외면산(外面山)구실을 수행함으로써 

보길도를 대길지로 만드는데 중요한 구실을 하는(문영오,

2001:499)섬이다.첫 행의 ‘궐(闕)’자는 보길도의 기의 흘러

감을 막아주는 자물쇠 역할을 한다는 의미망으로 해석할 수도

(문영오,2001:499)있다.결국 장재도를 물이나 기가 곧장 빠

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면서 맑은 바람을 갈무리해 주는 역할,

곧 장풍(藏風)이라는 풍수상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의미요

소로 간주하고 칭송한 것이다.자신이 찾아낸 보길도가 풍수 

길지임을 재확인하면서 동시에 그런 형국 구도를 완성시켜주

는 요소로서 장재도를 주목하고 찬미하고자 하는 것이다.풍수

적 의미망을 교묘히 살리면서 자연물에 대한 신뢰와 정신적 교

감을 노래하고 있다.이 같은 풍수적 관점에서의 자족과 그에 

따른 향유는 고산이 보길도에 들어가 정착한 첫 해에 쓴 시 

<황원잡영 黃源雜詠>이나,금쇄동을 발견하고서 감격하여 쓴 

<金鎖洞記>등 여러 곳에 숨김없이 잘 드러나 있다.

Ⅳ.마무리

이 글은 풍수가 지닌 미적 함의를 ‘풍수미학’이라는 개념으

로 다루어 본 것이다.한국 전통원림 작정의 한 원리로서 풍수

의 제 속성 중에서 심미적 차원에 주목하여 미학적 의미를 찾

아보려는 것이다.이를 위해 도입한 ‘풍수미학’이라는 다소 생

소한 개념어는 저간에 지술(地術)위주로만 간주되어왔던 풍

수를 미학적 논의의 장으로 끌어와 보려는 의도로 제시해본 

용어이다.한국 전통원림에서 풍수미학을 찾아보고자 한 본 

글의 요지는 풍수가 조화,균형,그리고 완전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미학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풍수의 산물로서 원림 

속의 공간구조 역시 미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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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인 현장으로서 조선 중기 고산 윤선도가 조영한 해남 금

쇄동과 보길도 부용동 원림을 들고,풍수미학이 원림 전체 공

간의 심상 구도를 형성하고 주요 장소의 위치와 성격을 설정

하는 데에 중요하게 작용하였음을 구명하고자 하였다.구체적

으로는 원림을 조영하는 데에 있어서 풍수적 사고가 공간 구

조 및 조영상의 틀로서 심상 구도를 형성하는 것으로 해석하

였다.또 그런 틀로 만들어진 원림이 균형과 조화,그리고 안

정감이라는 미적 속성을 구비하고 있음을 구명하였다.특히 

시각적 안정감의 관점은 원림 내 주요장소에서 주요 지점을 

바라보는 시각 구도가 대체로 편안한 각도 이내로서 시각 이

론상의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입증하였다.특별히 부용동

의 주거처 낙서재는 이 같은 풍수미학이 가장 잘 발휘된 곳이

다.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산과 물,지형지세가 이루는 풍수 

형국상의 조화와 균형,그리고 각 주요 지점들에 대한 시각적 

조망상의 안정감이 잘 확보되어 있는 것이다.풍수적 시각에 

의해 얻어진 이 같은 미적 효용은 낙서재를 부용동의 가장 중

요한 거점으로서,공간 위상적 의의를 강화시키기에 긍정적으

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풍수미학에 의한 이 같은 효용

은 그대로 향유,곧 원림을 즐기는 것으로 이어졌다.즉,고산

은 스스로 찾아내어 만든 부용동이 최고의 이상적 길지임을 

확인하면서 한껏 고양된 자족감을 예술적 성취로 풀어내었다.

그것은 산과 물의 조화롭고 균형 있는 어울림을 추구하는 풍

수가 지닌,풍수 본연의 미학적 가치의 발현이기도 하면서,그

러한 추구의 결과로서 풍수 현장 고산 윤선도 원림에서 읽어 

낼 수 있는 미학적 의미이기도 하다.결국 한국 전통원림에 구

사된 풍수의 제국면과 양상이 미학적인 관점에서도 충분히 논

의해볼 만하다는 것이다.

상징이나 의미가 중시되는 한국 전통원림에서 풍수미학의 

고찰은 그 같은 형이상학적 차원에서의 읽기가 중요할 것이나,

여기에서는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다.이에 대한 연구는 추후 

과제로 남긴다.

-------------------------------------

주 1)영어로는 Feng-shui로 알려져 있는 풍수 또는 풍수지리는 중국에

서 비롯되어 한국과 일본으로 전래되었다는 것이 정설이다.이 글

에서는 근래 들어 중국과는 다른 양상과 특질로 전개되어온 한국

의 풍수를 특별히 지칭하여 ‘풍수 Pung-su’라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근래 들어와 중국에서 풍수가 지나치게 부귀영화나 발복을 

위한 술수 위주로 흐르는 데 반해,한국의 풍수는 여전히 양택이든 

음택이든 땅과의 관계성을 주요 출발지점으로 하고 있어 자연과의 

조화로운 만남을 지향하는 풍수 본연의 의미에 더 충실한 것으로 

판단된다.다만 이 글에서는 한국의 풍수 중 동기감응에 의한 음택 

보다는 주로 양택 풍수의 입장에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주 2)현재 한국전통정원연구에서 원림이라는 용어는 다소 다의적으로 사

용되는 듯하다.이 연구에서는 원림을 산수 간에 조영된,자연성이 

비교적 강한 정원으로 한정하여 다루되,이들을 풍수미학적 관점

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한국정원에 대한 용어와 개념 정의에 

대한 논의는 다른 기회로 넘기기로 한다.

주 3)한국정원을 풍수 시각에서 고찰하려는 움직임은 근래에 들어와서야 

목격되는 현상이다.대체로 2000년 이후에 나타난 주요 성과로서 그

대표적인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가 있다(김두규,2000:

63-70);(김용기 등,2001:39-47);(이대우,2003);(장동수,2003:

43-50);(장동수,2005:41-49).

주 4)풍수미학이라는 용어를 학술적으로 사용한 사례는 별로 많지 않다.

아마도 학술 문헌상으로 가장 먼저 사용한 이는 장영훈으로,그는 

풍수미학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첫째는 

‘풍수 현장에서 발견하는 미학’으로 풍수에 의해 입지가 정해지고 

조성된 건조물들에서 찾는 아름다움이고,둘째는 ‘미학 속에 들어

있는 풍수’로서 조성된 건축물들의 배치가 또다시 자연풍광과 조

화를 이루고 있음에서 오는 미학이며,셋째는 ‘미학과 풍수와의 만

남’으로 전통공간이 갖는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성에서 찾는 미

로 설명한다.그러나 이 같은 다소 모호한 개념적 분류 이상의 논

의를 전개시키지 않아서 이를 풍수미학의 본격적인 논의라고 간주

하기는 어렵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할 것(장영훈,2006).

이외에 화가 홍성담은 청와대 터가 지닌 지기를 권력(왕,대통령)

과 연관시켜 풍수적으로 해석한 글을 “청와대 풍수미학”( 신동아  

1998년 3월호)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기도 하였다.

주 5)헤겔은 예술미는 인간 정신에 의해 잉태되고 복원된 미이기 때문

에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정신의 산물을 자연 현상보다 상위에 두

기 때문에,예술미를 자연미에 앞서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이에 

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할 것(김문환,2001;35-115).

주 6)향유,곧 원림 생활을 누리고 즐긴 차원을 다룬 이유는 그것이 풍

수 미학적으로 조영한 의도를 설명하는 데에 유의미한 것으로 간

주하였기 때문이다.즉,예술 창조의 의도나 목적처럼 풍수를 적용

하고 구현한 데에도 당연히 의도가 개재되어 있을 것인 바,향유

는 간접적으로나마 그 같은 의도를 더듬어 볼 수 있게 해 준다고 

본 것이다.다시 말해 고산이 원림을 즐긴 양상을 풍수와 연관시

켜 고찰해 봄으로써,우리는 그가 의도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풍

수미학의 실제적 효용가치와 의미를 짐작해 볼 수가 있다.

주 7)고산 사후 정조 대왕은 고산을 무학 대사 이후 최고의 감여가라고 

하면서 그의 심안을 높이 평가하였다.“...參議尹善道者 號孤山 世

稱今之無學 於堪輿學 素有神眼...” 弘齋全書  <卷五十七>.

주 8)국문학자 문영오는 고산은 문학 쪽이 아닌 이때의 간산임무 수행

에서 보여준 풍수가로서의 면모 재평가를 통해 오늘날까지 그 명

성을 높일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한다.영조와 정조가 각각 불천

위(不遷位)의 지위와 <고산유고>간행이라는 시혜를 받은 것은 그

의 문학이 아닌,고산의 풍수가로서의 족적 덕분이었다는 것이다.

정조가 <고산유고>를 왕명으로 펴내게 한 목적이 거기에 수록된 

산릉의(山陵議)를 보고자 함이었고,결과적으로 그렇게 펴낸 <고

산유고>를 통해 그의 빼어난 문학작품이 오늘날까지 전해질 수 있

었다.이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할 것(문영오,

1997;98-107).

주 9)<金鎖洞記>에 나오는 표현이다.“...雖在萬仞之上 面北之地而八風

不入 雖天地頓撼之際亦無遊塵野馬盖...”

주 10)고산이 자신의 시에 직접 단 주석에 “부용동 안에는 신선들의 자

취가 많이 남아 있다.기이한 봉우리들이 둘러 서 있어서 그 모

습이 완연히 연꽃과 같다.아마도 이곳이 예부터 전해온 부용성

이 아닌가 한다.”라고 하여 보길도를 부용에 견주어 이름 지은 연

유를 밝히고 있다. 孤山遺稿  <戱次洞方丈山人芙蓉釣叟歌>,⟦裡

仙跡甚多 且奇峰環立 其形宛似芙蓉花辦 疑是古所謂芙蓉城也⟧.

후손 윤위는 쓴  甫吉島誌 에서 “사방이 산으로 빙 둘러싸여 있

고 푸른 아지랑이가 아른거리며,무수한 산봉우리들이 겹겹이 벌

여있는 것이 마치 반쯤 핀 연꽃과도 같아”부용이라 이름지었다

고 전한다.

주 11)부용(芙蓉),하화(荷花)라고도 하는 연꽃이 지닌 다양한 상징성은

두 가지 관점에 근거한다.하나는 ‘연(蓮)’자를 ‘연(連)’자로 간주

하면서 의미하는 상징이고,다른 하나는 연꽃의 생태적 특징에 

연유하는 상징이다.‘연속적인 과거급제’,‘매년 풍족한 생활’등의 

상징이 전자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태양,생명의 창조,번영,

청결,순결,환생,청렴,군자 등은 후자와 닿아있는 상징들이다.

그것은 불교뿐만 아니라 유교,도교,민속 등 다양한 종교 및 신

념체계상의 범역을 포괄적으로 아우른다.고산이 이들 다양한 상

징의 범주 중에 어디에 주목하였는지를 단언하기는 어려우나,보

길도의 지형형국에서 유추하여 연화부수형이라고 명명한 데에서

는 풍수지리상의 이상적 길지로 간주하고자한 의도가 있었을 것

이라는 데에는 이의가 없어 보인다.한편,고산은 그의 생애를 거

쳐 연꽃과는 특별한 인연을 가졌다는 점도 흥미롭다.즉,그가 태

어난 곳이 서울의 연화방(蓮花坊,지금의 종로구 연지동)이고,해



한국전통정원에 구현된 풍수미학 연구 (성종상) 79

남 윤씨 종손으로서 물러 받은 종택이 해남 연동(蓮洞)에 위치하

고 있으며,장년 이후 가장 오래 머물며 생을 마친 곳이 바로 보

길도 부용동이라는 사실이다.

주 12)고산이 남긴 유적에는 그의 해박한 풍수가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현장이 많다.부용동만 해도 주맥의 혈처에 입지

시킨 낙서재,조산(造山)과 연정(蓮亭),염승(厭勝)으로서의 동

천석실(洞天石室),그리고 허결(虛結)의 비보(裨補)로서 세연지

(洗然池)등이 그 대표적 현장이라 할 수 있으나,여기서는 지면

상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보다 상세한 설명은 <보길도

지>,(신영훈,1999;47-75),(문영오,2001;473-528),(성종상,

2010;89-92)등을 참조하라.

주 13)필자는 이를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종합구상도 정도로 간주할 수

가 있다고 본다.지금 같은 수준의 도면이나 정리된 이론서에 의

존하지 않았던 당시에는 작정자의 지식과 창의적 아이디어가 통

합된 이 같은 심적 이미지 틀이 산지에 원림을 만들 때에 대단

히 중요하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주 14)참고로 고산이 세연지를 주계류가 아닌 지류에 조성한 연유는 하

천공학 및 생태미학적 입장에서 해석이 가능하다.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졸고를 참조할 것(성종상,2005;272-273).

주 15)후손 윤위가 고산 사후 76년 뒤에 보길도를 답사하여 쓴  보길도

지 에 묘사되어 있는 내용이다.

주 16)이는 그렇다고 해서 각 장소에서 동적 체험구도가 경시되었다는 뜻

은 아니다.오히려 세연지는 정자뿐만 아니라 토성과 연못 호안 주

변,그리고 판석보,나아가 옥소대라는 높은 곳을 오르내리면서 다

양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이다.고산 원림이 지닌 이 같은 동적 체험

의 방식에 대해서는 다음 졸고를 참조할 것(성종상,2003:153-154);

(성종상,2010:94-100);(Sung,Jong–Sang,2011:41-52).

주 17)위요감과 조망의 동시 확보라는 낙서재가 지닌 이 같은 시각상의 

이점은 <보길도지>에서도 그대로 잘 묘사되어 있다.“…이 곳에 

앉으면 부용리들을 한 눈에 내려다 볼 수가 있고,여러 봉우리들

이 연출하는 절경도 모두 취할 수 있다…”座比俯臨一洞 盡得諸

峯之勝 <甫吉島誌>낙서재편.

주 18)널리 알려져 있는 바대로 J.Appleton의 ‘조망-은신 이론’은 트인 

조망은 확보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몸은 숨길 수 있는 곳을 대상

으로 한다.낙서재 위치는 그와 같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은신처

는 아니나(타인들이 왕래할 수도 있을만한),섬 내 주요 활동지

점들로 부터는 쉽게 노출되지 않으면서 주변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장소인 것이다.말하자면 ‘조망-은신 이론’의 느슨한 변용격 

입지라 할 수가 있겠다.

주 19)미국 산업디자이너 HenryDreyfuss는 조종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서 있는 사람의 시선은 일반적으로 부각 10도가,앉아 있는 

사람은 부각 15도가 편안하다고 밝혀내었다.또 일본에서 Okeguchi

는 동경타워에서 관찰한 결과,편안하게 볼 수 있는 각도가 부각

으로 8～10도 정도라는 것으로 정리하였다.인체구조상 위로 쳐

다보는 시각보다는 내려다보는 것이 더 편안하며,그 부각은 10

도 정도가 가장 편안한 시각이라는 것이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할 것(강영조,2003;173-179);(Higuchi,Tadahiko,

1988;38-41);(Dreyfuss,HenryS.,2003).

주 20)공간 위상(位相)이란 특정 지역에서 장소들이 갖는 상대적 관계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필자가 시도해 본 개념이다.부용동에서 낙서

재,동천석실,세연정 등은 부용동 전체 공간 속에서의 의미 맥락

을 이해하지 못하면 각 장소들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

다.이들은 각기 고유의 특성과 의미를 갖고 있지만,그것은 어디

까지나 부용동이라는 전체 공간의 의미 구도 속에서 정의되어야 

하는 것이다.고산이 설정한 부용동의 전체 공간구도를 풍수적 

시각으로 보면 위의 각 장소는 혈처,안산,수구라는 풍수적 의미 

구도로 해석될 수가 있다.부용동의 이 같은 풍수적 구도는 고산

이 전체 보길도를 자신의 원림으로 만들어 나갈 때에 머리속에 

지녔던 심상 틀의 근간이 되었을 것으로서,이는 마치 현대 조경

설계의 기본구상을 위한 공간 틀에 비유될 수 있음은 3장 2절에

서 논한 바 있다.

주 21)51세 때 보길도로 들어가 낙서재를 짓고 살기 시작한 이후 고산은

부용동에서 16년,금쇄동에서 11년 정도를 머물렀다.중간에 두 

번에 걸쳐 약 8년간 유배생활을 했으니 그의 노년은 부용동과 금

쇄동을 오가며 보내었던 셈이다.특히 부용동에서는 입도 당시 

낙서재를 신축하고 석실 부지를 개간하며,경물에 이름을 붙인 

이래 꾸준히 낙서재 주변을 증축해 나가면서 섬 주요지점을 찾아

내어 정원화하였다.그리고는 자신의 심사나 기호에 따라 각 요

처에 마련된 정원들을 오가면서 마음껏 즐겼던 것으로 알려져 있

다.즉,동천석실은 자신만의 선계로서 초월적 노님을,곡수당은 

풍악을 대동한 놀이를,세연정은 번화한 놀이를,그리고 낭음계는 

조용히 노래하며 소요하기에 적격이었다.그리하여 날씨에 따라 

고산은 매일 이들을 선택적으로 오가며 즐겼다고 전한다.

주 22)후손 윤위가 쓴 <보길도지>에 나오는 표현이다.

주 23)그가 보길도에 들어간 해(1637)에 쓴 시 <황원잡영 3수>에 묘사

된 내용이다.봉호(蓬壺)란 신선이 산다는 봉래(蓬萊)를 말하는 

데,둘 다 지형이 호리병 모양인데서 비롯된 것으로 여기서는 보

길도를 지칭한다.

주 24) 孤山遺稿  卷1.<藏在島>.병자호란 직후 처음으로 보길도에 들

어온 정축년(丁丑年)1637년에 낙서재를 마련하고,격자봉,낭음

계,혁희대,오운대,미산,장재도 등을 찾아 이름을 지으면서 함

께 쓴 한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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